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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nd self care behaviors 

of orthodontic patients using clear aligner.

Methods : A total of 181 orthodontic patients using clear aligner in Daegu filled out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6 to October 18, 2010. and 162 subjects completed orthodontic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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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re exist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knowledge and self care behaviors between 

gender and wearing duration of clear aligner(p<0.01). Treatment duration influenced significantly 

on the score of self care behaviors(p<0.01) and the high score of self care behavior showed 

in short duration of treatment.

Conclusions : Self care behaviors were closely correlated with treatment duration. An information 

for the clear aligner will be helpful to improve the knowledge and self care behaviors. 

Key Words : clear aligner, knowledge, orthodontic patients, self care behaviors

색인 : 자가관리행태, 지식, 치열교정환자, 투명 교정장치

서론

과거 구강보건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치아우식증, 치주병

이었지만 현재는 치의학의 발전, 소득 수준의 향상,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안모의 개선을 통해 심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고자 치열교정을 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1). 그러나 치열 교정치료 중에는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

이 발생하며, 다른 일반 치과치료와 달리 치료 과정 중에 구강 

내 특별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료를 결정하기 

쉽지 않으며2), 특히 성인들은 교정치료 기간 중의 심미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정치료를 주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3). 

심미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정용 장치와 재료에 있어

서 많은 발전이 있어 왔는데4), 초기에는 교정용 밴드에 용접

한 브라켓을 사용하다가, 점차 직접접착법이 발달함에 따라 

심미 브라켓(플라스틱 브라켓, 세라믹 브라켓), 설측 교정장

치, 투명 교정장치 등이 개발되었다5). 1945년 Kesling의 elas-

tic positioner에서 처음 개념이 도입된 투명 교정장치는 심미

적 문제에 대한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장치 중의 

하나이며, Joffe6)는 투명 교정장치가 가장 심미적이라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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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투명 교정장치는 고정성 교정장치와 비교하여 볼 

때 심미적 측면의 우수성 외에 환자가 장치를 탈 부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

대부분의 교정치료는 상당히 오랜 치료기간이 요구되며 다

양한 교정장치와 술식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치료결

과를 얻는 데는 환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7)
. Helm과 

Peterson
8)도 개인의 구강관리능력 및 구강위생에 대한 인식도

가 교정환자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철식 교정장치를 착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9)의 연구에

서도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위생실천도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투명 교정장치를 이용한 치열교정에 있어서는 

장치를 탈 부착할 수 있어 환자의 협조가 더욱 더 필수적이며, 

이러한 점을 환자가 잘 인지하고 자가관리지침을 실천하여야 

치열교정에 대한 기대도와 만족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10)
. 그러나 투명 교정장치를 착용한 환자들의 투명 교정장

치에 대한 지식과 자가관리행태가 교정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는 투명 교정장치를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수준과 자가관리행태를 

파악하여 투명 교정장치 착용 치열교정 환자들의 치료성과를 

높이고 투명 교정장치 착용 환자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0년 9월 대구·경북지역 치과 병·의원에서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치열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치열 교

정치료를 종결한 환자 22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220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자 중 내용이 불성실하여 분

석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39부를 제외한 181부를 최종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 181명 중 설문조사 시점

에서 교정치료가 종결된 대상자는 162명, 현재 교정치료 중인 

대상자는 19명이었다.

2. 연구절차

치열교정환자의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 및 자가관리행

태의 연구도구 개발은 3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1단계 연구

도구 내용 구성 단계에서는 투명 교정장치 이용 병원의 치과

위생사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직무영역과 직무내용을 선정한 

후 2010년 8월 5일부터 2010년 8월 10일까지 교정과 치과의사 

2명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치과위생사가 환자에게 설명

하는 직무영역과 직무내용을 토대로 선정한 환자의 투명 교

정장치에 대한 지식 및 자가관리행태에 관한 문항을 확정하

였다. 평가문항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2010년 8월 16일

부터 2010년 8월 25일까지 치과의사 2명과 치과위생사 5명의 

2차례 토의를 통하여 개발된 평가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사전 연구도구를 완성하였다. 2단계 연구도구 개발 단계

에서는 1단계에서 내용 타당도가 검증된 사전 연구도구를 

활용하여 2010년 8월 26일부터 2010년 8월 30일까지 자기기

입식 설문지법으로 투명 교정장치를 이용한 치열교정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

를 검증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치과위생사

가 직접 면담을 통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3차

례 토의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후 연구도구를 완성하

였다. 3단계 연구도구 검증 단계에서는 투명 교정장치를 이

용 치열교정환자 220명을 대상으로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

뢰도 검증을 자기기입식 설문지기법으로 실시하여 최종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 및 자가관리행태에 대한 최종 연구도

구를 완성하였다.

3. 연구도구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7문항, 교정치료 및 투명 교정장

치 14문항,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 10문항, 자가관리행태 

10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은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점수를 

주어 최소 0점, 만점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투명 교정장

치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투명 교정장치 자가관

리행태 측정 기준은 4첨 척도로써 ‘매우 그렇다’ 4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관

리행태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자가관리행태 문항의 신

뢰도 Cronbach’ α값은 0.870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

율을 산출하여 파악하였고,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과 자

가관리행태 분석은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정치료 종결기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분석은 교정치료가 

종결된 162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은 SPSS 17.0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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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characteristics
Subjects
No(%)

 Scores(Mean±SD)

Knowledge Self care behaviors
Daily hours of wearing clear aligner   < 10 37(20.4) 8.51±1.12

**
25.43±2.77

**

  11-15 38(21.0) 8.58±1.46 27.76±2.99

   > 16 106(58.6) 9.24±1.40 34.88±2.56

Dentist visit interval for outcome 

check(weeks)
  3-5 144(79.6) 9.13±1.34

**
32.23±4.52

**

  > 6 37(20.4) 8.24±1.42 28.43±5.40

Experience of visit due to loss or damage 

of aligner
  yes 52(28.7) 8.67±0.92 26.23±3.70

**

  no 129(71.3) 9.06±1.54 33.56±3.66

Initial estimated treatment duration 

(months) 
  < 12 106(58.6) 8.78±1.34 30.06±4.83

**

  13-18 54(89.8) 9.33±1.65 32.91±4.70

  > 18 21(11.6) 8.81±0.68 34.76±3.38

Total 181(100.0) 8.95±1.40 31.45±4.94

Actual treatment duration(months)†   < 12 77(47.5) 9.17±1.14 33.82±3.81
**

  13-18 61(37.7) 8.92±1.72 28.46±4.09

  > 18 24(15.8) 8.58±1.61 30.25±5.94

Total 162(100.0) 8.99±1.46 31.27±4.94
**
p<0.01, 

†
A total of 162 subjects who completed orthodontic treatment at the time of survey was analyzed. 

Knowledge score(with full score of 10) and self care behaviors score(with full score of 40)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Scores of knowledge and self care behaviors on clear aligner according to orthodontic treatment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ubjects
No(%)

Scores(Mean±SD)

Knowledge Self care behaviors

Gender Male  66(36.5) 8.38±1.41
**

27.59±4.31
**

Female 115(63.5) 9.28±1.29 33.67±3.80

Age 10s  35(19.3) 8.77±2.28 31.69±3.76

20s  112(61.9) 8.95±1.05 31.38±5.17

30s  34(18.8) 9.15±1.26 31.47±5.36

Educational Status High school  81(44.8) 8.85±1.75 31.01±4.70

≥ College 100(55.2) 9.03±1.03 31.81±5.13

Total 181(100.0) 8.95±1.40 31.45±4.94

**p<0.01, Knowledge score(with full score of 10) and self care behaviors score(with full score of 40)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Scores of knowledge and self care behaviors on clear aligne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연구결과

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투명 교정장치 지식 
및 자가관리행태점수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66명(36.5%), 여자 115명

(63.5%)이었고, 연령은 10대 35명(19.3%), 20대 112명

(61.9%), 30대 34명(18.8%)이었다.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 81

명(44.8%), 전문대졸 이상 100명(55.2%)이었다. 전체 평균 지

식점수는 8.95점, 행태점수는 31.45점이었고, 여성의 투명 교

정장치 지식점수는 9.28점, 행태점수는 33.67점으로 남자의 

투명 교정장치 지식점수 8.38점, 행태점수 27.59점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p<0.01)<Table 1>.

2. 교정치료 특성에 따른 투명 교정장치 지식 
및 자가관리행태점수

하루 중 투명 교정장치 착용시간은 ‘16시간 이상’이 106명

(58.6%), ‘11~15시간’이 38명(21.0%), ‘10시간 이하’가 37명

(20.4%)이었다. 결과 관찰을 위한 치과 방문 간격은 ‘3~5주’가 

144명(79.6%), ‘6주 이상’이 37명(20.4%)이었으며, 분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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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duration change
Subjects
No(%)

Scores(Mean±SD)

Knowledge Self care behaviors

Decreased 34(21.0) 9.44±0.93
**

35.15±2.72
**

Coincided 64(39.5) 9.20±1.63 34.31±2.37

Increased 64(39.5) 8.53±1.40 26.17±2.98

Total 162(100.0) 8.99±1.46 31.27±4.94
**
p<0.01, Knowledge score(with full score of 10) and self care behaviors score(with full score of 40)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3. Scores of knowledge and self care behaviors on clear aligner according to coincidence between 
estimated and actual orthodontic treatment duration

파손으로 인한 방문경험이 ‘있다’가 52명(28.7%), ‘없다’가 129

명(71.3%)이었다. 하루 중 투명 교정장치 착용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군의 투명 교정장치 지식점수는 9.24±1.40, 행태점수

는 34.88±2.56점으로 각각 다른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점수

가 높았다(p<0.01). 결과 관찰을 위한 치과 방문 간격이 ‘3~5

주’인 군의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점수는 9.13점, 행태점

수는 32.23점으로 ‘6주 이상’인 군의 투명 교정장치 지식점수 

8.24점, 행태점수 28.43점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p<0.01).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방문경험이 있는 군의 

투명 교정장치 행태점수는 26.23점, 없는 군의 행태점수는 

33.56점으로 경험이 없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교정치료 시작 시 예상치료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군의 투명 

교정장치 자가관리행태점수는 30.06점, ‘13~18개월 미만’인 

군은 32.91점, ‘18개월 이상’인 군은 34.76점으로 ‘18개월 이상’

인 군에서 행태점수가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p<0.01). 교

정치료가 종결된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한 자가관리행태점

수 분석 결과, 실제 치료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군은 33.82점, 

‘13~18개월 미만’인 군은 28.46점, ‘18개월 이상’인 군은 30.25

점으로 교정치료기간이 가장 짧은 ‘12개월 미만’인 군에서 가

장 점수가 높았다(p<0.01)<Table 2>. 

3. 교정치료 종결기간 일치여부에 따른 투명 교정
장치 지식 및 자가관리행태점수 

설문 조사시점에서 치료 종결된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교

정시작 시 예상 치료기간과 실제 교정치료 종결기간과의 일

치 여부에 따른 지식 및 행태점수를 분석한 결과, ‘감소’한 

군이 34명(21.0%)이었고, ‘일치’한 군과 ‘증가’한 군이 각각 

64명(39.5%)이었다. 교정치료 종결기간이 ‘감소’한 군과 ‘일

치’한 군의 지식점수는 각각 9.44점과 9.20점으로 ‘증가’한 군

의 8.53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교정

치료 종결기간이 ‘감소’한 군과 ‘일치’한 군의 행태점수 또한 

각각 35.15점과 34.31점으로 ‘증가’한 군의 26.17점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3>.

4. 대상자의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 개별 항목별 정답률은  ‘투명 

교정장치를 식사 이외 모든 시간에 착용해야 한다’가 99.4%로 

가장 높았고, ‘투명 교정장치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를 해도 

된다’가 97.8%, ‘투명 교정장치를 착탈할 때 세척을 해야 한다’

가 96.7%이었다. 그리고 ‘투명 교정장치를 착용할 때 아프면 

변형된 것이다’가 정답자수 38.7%로 가장 낮았고, ‘투명 교정

장치를 낀 상태로 흡연하여도 된다’와 ‘투명 교정장치를 착탈

할 때 두 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도 정답률이 낮은 문항이었

다<Table 4>.

5. 대상자의 투명 교정장치의 자가관리행태

투명 교정장치 자가관리행태 점수는 ‘투명 교정장치를 뜨거

운 물에 소독한다’가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예약날짜에 

방문하여 투명 교정장치 및 구강 상태를 체크 받는다’와 ‘투명 

교정장치를 착용하고 음식물을 섭취한다’가 3.57점 순으로 

높은 항목이었다. 그리고 ‘투명교정장치 착용 전 잇솔질을 

한다’가 2.46점으로 가장 낮았고 ‘투명 교정장치는 파손 및 

분실가능성이 높으므로 구강에서 뺀 후 케이스에 보관한다’

가 2.62점, ‘투명 교정장치를 착탈할 때 두손을 사용한다’가 

2.78점, ‘투명 교정장치를 식사 이외의 모든 시간에 착용한다’

가 2.82점 점수가 낮은 항목들이었다<Table 5>.

총괄 및 고안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구강보건 분야

에서도 심미적 욕구와 교합기능 개선을 위하여 교정치료를 

받고자 하는 교정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치

료는 치열과 안모의 심미성을 개선하여 심리적인 면에서 도

움을 주지만11),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장기간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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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statement Correct answer(%)

Clear aligners should be worn all the time other than meals.(T) 99.4

It is okay to eat food while wearing an clear aligner.(F) 97.8

Cclear aligners should be cleaned when wearing and taking out.(T) 96.7

Clear aligners require more cooperation from users than fixed orthodontic aligners.(T) 95.0

Clear aligners are more likely to be lost and damaged than fixed orthodontic

aligners.(T)

95.0

It is okay to boil clear aligners.(F) 93.9

The longer the clear aligner is worn, the faster the correction completes.(T) 93.9

Use both hands to wear and take out an clear aligner.(T) 89.5

It is okay to smoke while wearing an clear aligner.(F) 87.3

An clear aligner is deformed if it hurts when wearing.(F) 38.7

Total 88.7

Table 4. Knowledge on clear aligner of the subjects

Self-management pattern statement Mean score

Sterilize the clear aligner in hot water. 3.87

Eat food while wearing the clear aligner. 3.57

Visit the dentist on a scheduled day to check the status of clear aligner and oral cavity. 3.57

Smoke while wearing the clear aligner. 3.38

Stop wearing the clear aligner if it hurts while wearing. 3.30

Clean the clear aligner before wearing or taking out. 3.08

Wear the clear aligner all the time other than meals. 2.82

Use both hands to wear and take out the clear aligner. 2.78

Keep the clear aligner in own case after taking out as it is highly likely to lose or be

damaged. 

2.62

Brush teeth before wearing the clear aligner. 2.46

Total(full score of 4) 3.15

Table 5. Self care behaviors score on clear aligner of the subjects

기간, 치료 시 동통, 장치에 의한 심미적 문제가 가장 큰 불만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투명 교정장치는 심미적이고 청결 유지가 용이하며 불편이 

적고 탈부착식이라는 장점이 있어 기존의 고정식 교정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치

를 분실하거나 자가관리 등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협조가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가철식 교

정장치인 투명 교정장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환자의 

자가관리행태가 교정치료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

히 치료가 장기화될수록 교정치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

가하게 됨으로써 협조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13), 투명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협

조를 바탕으로 한 자가관리행태는 교정치료기간에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교정치료 시작 전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점

수는 여자에서 9.28점이었고, 자가관리행태점수는 33.67점으

로 남자에서보다 지식 및 행태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박14)

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구강보건지식 평균점수

가 높았다는 보고하였으며, 김 등15)의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

자보다 구강보건지식 점수 및 구강건강관리 실천정도가 모두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16)의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의 

교정치료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교정치료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외모나 미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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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특성에 따른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점수 및 

행태점수에서 하루 중 투명 교정장치 착용시간이 ‘16시간 이

상’인 군의 투명 교정장치 행태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통상적으로 투명 교정장치의 경

우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착용하도록 권고하

고 있으며, 투명 교정장치를 착용하는 시간을 준수하는 환자

들이 전반적 자가관리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

고 결과 관찰을 위한 치과 방문 간격이 ‘3~5주’인 군의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 및 행태점수가 ‘6주 이상’인 군보다 

더 높았으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통상적

으로 투명 교정장치 이용 치열교정환자의 치과 방문 간격은 

‘3~5’주를 권고하고 있으며 ‘6주 이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예약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을 때 예약일을 준수

하고 치료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환자들이 자가관리행

태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강9)의 연구에서는 구강

보건지식이 높을수록 구강위생관리 실천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민 등11)의 연구에서도 교정환자의 구강건강관리에서 대

한 지식도가 높을수록 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강보건교육은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높여 행동의 변화를 가

져오는 만큼 보다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행동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교정시작 시 예상치료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군이 투명 교

정장치에 대한 행태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교정치료가 종결된 환자에서는 실제 치료기간이 ‘12개월 미

만’인 군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다. 현재 교정중인 환자 19명을 

제외하고 교정치료가 종결된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예상 

교정치료기간과 실제 교정치료기간과의 일치여부에 따라 자

가관리행태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제 교정치료 기간이 ‘감소’

한 군과 ‘일치’한 군이 35.15점과 34.23점으로 ‘증가’한 군의 

26.17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이러

한 결과는 지식수준이 높고 적극적으로 자가관리를 잘하는 

대상자에서 치료기간이 감소하였는지, 치료 기간의 감소가 

교정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 자가관리행태를 

유발하였는지는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지

식 및 행태점수가 교정치료 기간과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기간의 연장은 치주질환 및 치근흡수 등의 부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17)
 교정치료기간과 관련성을 가

지는 지식 및 행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정치료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투명 교정장치 지식 항목 중 ‘투명 교정장치를 착탈할 때 

두 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투명 교정장치를 낀 상태로 흡연 

하여도 된다’, 그리고 ‘투명 교정장치를 착용할 때 아프면 변

형 된 것이다’ 등의 항목과 투명 교정장치 자가관리행태 항목 

중 ‘투명 교정장치를 착탈할 때 두손을 사용한다’, ‘투명 교정

장치는 파손 및 분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강에서 뺀 후 케이

스에 보관한다’, 그리고 ‘투명 교정장치 착용 전 잇솔질을 한

다’ 등의 항목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등15)의 연구, Yeung 등18)의 연구 등 많은 연구에서 구강보

건교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구강건강관리 

실천정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 투명 교정장치 자가관리행

태 또한 환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지식과 행태 점수를 각각 만점을 기준으로 

비교 할 때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 점수에 비하여 자가관

리행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교육이 실제 관리행태의 실천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방안의 마련과 주기적인 관찰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투명 교정장치 이용 치열교정환자의 자가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도구의 구조화 

및 연구 모델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설문조사 과정

에서 투명 교정장치 이용 교정치료가 종결된 대상자가 재 

내원하여 조사에 참여한 경우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의 치료종결환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지 못하여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렇지만, 투명 교정장

치 이용 치열교정환자의 지식 및 자가관리행태와 교정 치료

기간과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고 자가관리행태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었다는 점은 이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표본 선정과 

정교한 투명 교정장치 자가관리 지침 개발을 통하여 투명 

교정장치 이용 치열교정환자의 교정 종결기간과의 연관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치과 병·의원에서 투명 교정장치

를 이용하여 치열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19명과 치열교

정치료를 종결한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치열교정환자의 투

명 교정장치에 대한 지식 및 자가관리행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평균 투명 교정장치 지식점수는 8.95점, 행태점수는 

31.45점이었고, 여성의 투명 교정장치 지식점수는 9.28

점, 행태점수는 33.67점으로 남자의 투명 교정장치 지식

점수 8.38점, 행태점수 27.59점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았

다(p<0.01).

2. 투명 교정장치 착용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군에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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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파손으로 인한 치과병·의원 방문 경험이 없는 군

에서 자가관리행태 점수가 높았으며(p<0.01), 교정치료 

소요기간에 따라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행태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3. 설문 조사시점에서 치료 종결된 환자를 대상으로 교정시

작 시 예상 치료기간과 실제 교정치료 종결기간과의 일

치 여부에 따른 지식 및 행태점수를 분석한 결과, 교정치

료 종결기간이 ‘감소’한 군과 ‘일치’한 군의 지식점수는 

각각 9.44점과 9.20점으로 ‘증가’한 군의 8.53점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교정치료 종결기간

이 ‘감소’한 군과 ‘일치’한 군의 행태점수 또한 각각 35.15

점과 34.31점으로 ‘증가’한 군의 26.17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결론적으로 투명 교정장치 이용 치열교정환자의 지식 및 

자가관리행태가 교정치료기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투명 교정장치 이용 치열교정환자의 올바른 치료성과를 얻기 

위해 자가관리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할 필요

가 있다. 앞으로 환자교육에 있어서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바람직한 자가관리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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